
THE TOWN NEWS 37December 24  2018   Vol. 1243여성

하이(High, 높은) 포니테일은 머리카락을 정수리까지 

높게 올려 묶는 모양으로, 시원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자

아내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다.

이번 시즌에는 머리카락 매듭이 마치 분수처럼 퍼지는 

모양으로 완성되는 하이 포니테일이 인기다. 연말 모임

에서의 화려한 의상과도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하이 포

니테일 연출법을‘styleM’(stylem.mt.co.kr)이 소개했다.

◈ 정수리까지 높게 묶는 하이 포니테일

하이 포니테일은 머리카락을 

한 묶음으로 빗어 올리는 머리 

모양이다. 머리끈으로 묶은 다

음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나눠 

쥐고 반대방향으로 가볍게 잡

아당기면 매듭부분을 분수모

양처럼 더욱 올라가는 모양으

로 만들 수 있다.

정수리 또는 정수리 앞으로 

높게 묶으면 묵인 머리카락이 

뒤로 넓게 퍼진다. 이때 길이가 어깨선보다 짧으면 자칫 

어중간한 단발처럼 보일 수 있다.

머리카락이 짧은 편이라면 매듭을 정수리 중앙보다 

살짝 측면에 고정해보자. 묶음머리가 얼굴 한쪽으로 넘

어와 어색함 없이 연출이 가능하다.

앞머리는 잔머리 없이 깔끔하게 묶으면 시크하고 멋

스럽다. 스프레이나 왁스로 내려오는 머리카락 없이 고

정한다. 잔머리 숱이 많은 편이라 고정하기 어렵다면 앞

으로 내려 컬을 만들어보자. 발랄한 느낌을 낼 수 있다.

◈ 헤어피스로 풍성하게

하이 포니테일은 앞서 힙합 음악이 유행하던 2000년

대 초반에 유행했다. 비욘세, 시아라 등 강렬한 이미지의 

여성 솔로 가수들이 주로 시도했다. 

할리우드 스타들의 하이 포니테일 시술을 담당한 헤

어 아티스트 크리스 애플톤은 

지난 6월 코스모폴리탄 미국과 

진행한 영상에서 아리아나 그

란데의 헤어스타일링 법을 소

개했다.

크리스 애플톤은 머리카락을 

한번에 빗어 묶지 않고 먼저 앞

뒤로 섹션을 나누는 방법을 활

용했다. 뒷머리 윗부분과 옆부

분에 헤어피스를 붙여 볼륨을 

더했다. 그 다음 앞부분 섹션과 머리카락을 합친 뒤 눈

꼬리 끝을 사선으로 당기듯 빗어 올려 풍성한 포니테일

을 완성했다. 매듭은 머리카락 묶음에서 얇은 섹션을 분

리해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머리끈 위에 말아 깔끔하게 

마무리했다.

◈ 액세서리 더해봐

하이 포니테일은 날렵한 캣아

이 메이크업과 잘 어울린다. 눈

꼬리를 날렵하게 빼어 그린 아

이라인과 매치해 연말 파티 또

는 모임 스타일링으로 도전해

보자.

포니테일 매듭 부분에 화려

한 글리터 헤어핀을 장식하면 

반짝임을 배가할 수 있다. 스팽

글이나 비즈, 퍼 등 겨울 아이템

과 매치하기 좋다.

스타일링기를 활용해 얇은 웨이브를 만든 크림프 펌 

헤어를 높게 묶으면 힙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. 파티에

서는 물론 스트리트 패션으로도 손색이 없다. 

애슬레저 룩에는 헤어밴드로 포인트를 더해보자. 스

키장에서 고글과 함께 연출하면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

연출할 수 있다.

연말 파티 의상과 찰떡궁합 
헤어스타일링 ‘하이 포니테일’ 


